
함께 갑시다. 정동진으로!
흔들림 없는 투쟁으로 다시 열린 교섭

지난 10일(화) 사측이 교섭재개 의사를 전달해왔
다. 지난주 월요일(6월 9일)을 기점으로 삼성전자 
서초사옥의 농성대오가 줄어들 것이라는 사측의 
예측은 완전히 빗나갔다. 오히려 더 많은 조합원들
이 집결하여 노동조합의 단결력을 분명하게 보여
주었다. 확대되는 연대와 우리에게 우호적인 사회
여론 또한 점점 더 삼성을 궁지에 몰고 있다. 때문
에 사측 교섭단은 이전보다 진전된 안을 제시하며 

교섭에 임할 수밖에 없었다. 
중앙쟁대위가 교섭재개를 공표하며 말했듯, 타결에 
이를지는 아직 누구도 알 수 없다. 핵심쟁점에 대
해 제출된 포괄적 안을 넘어 세부쟁점들을 논의해
가야 한다. 어렵고 힘든 과정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우리의 단결된 투쟁은 지금껏 앞날을 단정
할 수 없었던 미지의 싸움을 여기까지 만들어왔다.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동지에 대한 신뢰를 바탕
으로 조합원 모두가 능동적으로 토론하고 판단해
간다면 최선의 결과물을 만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노조하기 전으로 결코 돌아갈 수 없다”

지금껏 삼성전자서비스지회의 투쟁은 하나의 ‘기
적’을 보여줬다. 지금껏 민주노조운동이 털끝 하나 
건드리지 못했던 삼성에서, 객관적·주체적으로 불
리하고 취약한 조건 속에서도 힘겹게 전진해왔다. 
삼성의 갖은 노조파괴 술책을 겪으면서도 1500여 
명의 조합원이 유지되고 있는 그 자체가 가장 의
미 있는 성과이자 민주노조운동이 함께 지켜야 할 
소중한 씨앗이다. 
많은 조합원들이 입을 모아 “노조하기 전의 삶으
로 돌아갈 수 없다”고 말한다. 몇 달째 30,40만 
원의 월급을 받고도 투쟁을 포기하지 않은 이유다. 
삼성도, 우리도 이제 예전의 그 모습이 아니다. 엔
지니어를 노예 부리듯 하던 시절은 갔다. 100% 
건당수수료제로 엔지니어의 삶을 불안정하게 만들
었던 임금체계에 파열구가 나기 시작했다. 아무리 
부당한 지시라도 ‘까라면 까야했던’ 관행도 무너뜨
렸다. 개별적 성과 중심의 업무에서 늘 몸에 배어
있던 ‘경쟁적 사고’를 깨고 동료들과 함께하는 과
정 속에서 생긴 서로에 대한 ‘믿음’은 이전에 느낄 
수 없었던 새로운 희열이었다. 노조한 이후 달라진 
‘나, 그리고 우리의 모습’에 대한 자부심은 조합원
뿐만이 아니라 민주노조운동에 참여하는 우리 모
두가 함께 지켜야 할 성과이다.
그러나 삼성전자서비스지회가 두발로 우뚝 서기 
위해 가장 중요한 마지막 한 고비가 남아있다. 다
름 아닌 임단협 체결이다. 임단협 체결의 의미는 
분명하다. (1) 삼성에서 민주노조로서 최초로 역사
적인 단협을 체결하는 것이고, (2) 2012년 4월 이
후 최악이 된 임금체계를 노조 주도로 개선하는 
첫 삽을 뜨는 것이고, (3) 이제 현장에서도 노동노
예가 아니라 당당한 조합원으로 사장이나 팀장과 
만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이러한 성과는 향후 삼

성전자서비스지회를 확대해나가기 위한 든든한 디
딤돌이 될 것이며, 나아가 삼성노동자들을 조직할 
수 있는 강력한 근거가 될 것이다.

42Km 마라톤은 
마지막 10Km에서 승부가 갈린다.

우리의 단결력과 투쟁력이 곧 교섭력이라는 사실
이 확인되고 있다. 중앙쟁대위는 지난 금요일 서초 
농성대오 앞에서 “다음주 월요일 더 큰 대오로, 하
루 밥 값 2000만 원으로 우리 힘을 보여줍시다!”
라고 했고 조합원들은 서초동을 쩌렁쩌렁 울리며 
“투쟁!”으로 답했다. 많은 분회장, 대의원들이 이
번엔 더 많은 조합원이 집결할 것이라고 자신있게 
말하고 있다. 함께 시작한 투쟁, 끝도 ‘함께’ 하자. 
이번주 파업대오의 기세는 투쟁의 승리를 앞당길 
것이다. 
염호석 열사가 마지막 순간을 보낸 정동진은 해가 
뜨는 곳이다. 해가 뜨기 전이 가장 어둡듯이, 투쟁 
승리가 목전에 있는 지금이 어쩌면 가장 어려운 
시기다. 마지막까지 힘차고 즐겁게, 그리고 우리의 
공통된 꿈을 가슴 속에 뜨겁게 간직하며 싸워나가
자. 대중조직이기에 발생할 수밖에 없는 이견과 갈
등을 슬기롭게 조율하며, 동료에 대한 사랑을 끝까
지 잊지 말자.
지난해 7월 14일 출범 이후, 하루도 쉼 없이 괴물 
같은 삼성자본과 당당히 맞서왔던 삼성전자서비스
지회이다. 그리고 이제 막판 국면이다. 42Km 마
라톤은 마지막 10Km에서 승부가 갈린다. 염호석 
열사에게 달려갈 정동진 기차표를 준비하고, 온 힘
을 다해 마지막 순간에 임하자. 사회진보연대도 물
론 마지막 순간까지 함께할 것이다.


